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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퍼즐 정답

연예

그룹‘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한국 그룹 최초

로 미국 디지털 음악매체‘지니어스(Genius)’의‘오픈 

마이크(Open Mic)’에 출연했다.

16일 지니어스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TXT의 퍼

포먼스 영상을 공개했다. 한국 그룹 중 처음으로‘오픈 

마이크’에 등장한 TXT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세 번

째 미니 앨범‘미니소드1 : 블루 아워(minisode1 : Blue 

Hour)’의 타이틀곡‘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

와 나’를 불렀다.

영상 속 TXT는 경쾌한 디스코 장르에 맞게 리듬을 

타며 밝고 유쾌한 에너지를 전파했다. 특히, 스탠드 마

이크를 사용해 평소 음악방송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사했다.

한편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21일 자 미국 빌보드 메

인 앨범차트‘빌보드 200’에서 26위에 이름을 올렸

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와 함께‘톱 앨범 세일즈’

에서도 정상을 차지, 데뷔 2년차 그룹으로서는 괄목

한 성과를 거뒀다.

TXT, 미 지니어스 ‘오픈 마이크’ 출연

블랙핑크가 그들만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썼다.

 

17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미니 2집에 수록된‘Kill This Love’가 걸그룹 단일곡

으로서는 최초로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에서 4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노래가 수록된 앨범‘KILL THIS LOVE’는 K-POP 

걸그룹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에 4주 연속 이름을 올

린 앨범이며 동시에 K-POP 걸그룹 곡의 빌보드 200 

진입 시간 신기록을 세웠다.

 

블랙핑크의 정규 1집 타이틀곡‘Lovesick Girls’또한 

K팝 걸그룹의 노래 중 최단 기간인 음원 발매 44일만

에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넘어섰다.

  

블랙핑크는 스포티파이에서 이 곡을 포함해‘Kill 

This Love’(4억),‘How You Like That’(3.9억),‘뚜두

뚜두’(3억),‘붐바야’(2억),‘마지막처럼’(2억),‘SOLO 

(제니 2억)’,‘Ice Cream’(1.9억),‘휘파람’(1억),‘불장

난’(1억),‘Don’t Know What To Do’(1억)등 모두 11개

의 억대 스트리밍 음원을 보유하게 됐다.

블랙핑크, 스포티파이 기록 경신

최진실 아들 환희, 
가수 데뷔

고(故) 최진실의 아들인 

최환희가 가수로 데뷔

했다.

20일 소속사 로스

차일드에 따르면 최

환희는 이날‘지플

랫’(Z.flat)이라는 활

동명으로 싱글‘디자

이너’를 발매했다.‘디

자이너’는 최환희가 직

접 작사·작곡한 경쾌한 

힙합 장르의 곡으로, 여

성 솔로 가수인 혼담(HONDAM)과 듀엣을 이뤘다.

최환희는“세상에 없는 음악을 하겠다는 뜻을 담아 활

동명을 지플랫으로 정했다.”며“독립된 음악가 최환희

로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로스차일드 대표인 로빈은“환희는 음악적 창의력과 

센스를 가진 인재”라며“외모와 실력, 스타성까지 겸비

했다. 향후 로스차일드 대표 프로듀서이자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빈은 악뮤(AKMU)의‘200%’, 워너원의‘약속해요’ 

등을 만든 히트곡 메이커로, 환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자신이 최근 설립한 로스차일드로 영입했다고 전했다.

최환희는 가수를 꿈꾸며 2년 남짓 관련 공부와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지니어스의 ‘오픈 마이크’에 출연한 TXT. 사진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 블랙핑크. 사진= YG엔터테인먼트      

▲ 최환희. 사진=로스차일드


